
사진으로 보았을 때, 그리고 타이탄이

라는이름자체가주는인상에거대한전

원장치로생각했다. 하지만막상받아본

타이탄은작고앙증맞은느낌이든다. 잡

지에 실린 사진에서도 디자인이 아름답

게보일터이지만, 실제로보면요철부

분에따라유광과무광처리를번갈아가

면서 한 은색 패널의 모습은, 대부분의

투박한 모습의 전원장치처럼 오디오 기

기뒤편에숨겨서사용하고싶지않게만

든다. 필자의 무광의 은색 앰프와 너무

잘어울리고, 사실타이탄보다외관상더

멋져보이는앰프도얼마없을것같다.

보면서이렇게생긴모노블록파워앰프

가있다면참좋을것같다는생각이들

었다.

타이탄은 본체에 뉴트릭(Neutrik) 입

력단자의파워코드가딸려온다. 그리고

출력, 아웃풋콘센트는 2개를가지고있

다. 그외에도뉴트릭형출력단자가하

나더있어동사의다른멀티탭제품, 예

를 들어 멀티 웨이와 같은 제품을 통해

증설할수있게만들었다.

처음에필자는CD 플레이어와프리앰

프에연결했는데, 자료를보니타이탄은

파워앰프전용으로콘센트수를줄이고

용량을늘린제품이었다. 일부전원장치

를파워앰프에사용하면용량이부족하

거나, 왠지힘이떨어지는것같은느낌

이 든다는 사용자도 많은 것으로 아는

데, 타이탄은 이런 필요를 충족시켜 준

다. 23,000W의 용량으로 고출력 파워

앰프용으로는 안성맞춤인 제품인데, 파

워 앰프에 타이탄, 소스기기에 노바가

아이소텍의 플래그십 모델 군으로 자리

잡고있다. 

동사의 제품은 수작업으로 국에서

제작되는탓에가격대는비교적높은편

이지만그만큼높은품질이있기에전원

장치로는가장높은평판을얻고있는업

체중에하나로, 하위모델과달리극저

온처리를도입했다. 기술적인특징이라

할 수 있는 폴라리스-X에 대한 내용은

2007년 9월호에 월간 오디오 시청실에

서열린시연회진행기사와키스마틴과

의인터뷰기사에실려있기에자세한언

급은피하고, 이번에는실제사용에어떤

득과 실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

기로하자. 

우선 가장 큰 변화이자, 가장

먼저 느껴지는 것은, 맑아지고

깔끔해진소리와배경이시원해

짐이귀에들어온다. 음상은조

금작아진듯하다. 소리의입자

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의 혼탁

함이없어진듯, 상쾌하게퍼져

나오면서 음상은 조금 작아진

듯들린다. 그래서발음의포지

션이 정확히 맺혀지고, 무대의

크기도 훨씬 커지는 듯하다. 필

자가좋아하는무대의여백이잘그려

진 동양화의 안개 낀 산수(山水)의 모습

처럼살아난다. 그리고시스템이가지는

기본적인음색의변화없이, 음의미세조

정이이루어진다. 미니서브를소스에연

결했을 때에서도 그랬듯이 타이탄 역시

이 같은 원칙을 지키고 있다. 아무래도

파워 앰프용으로 제작되어서인지 힘의

여유는이쪽이훨씬좋다. 저역의탄력과

깊이감이월등히높아진다. 노년의루빈

스타인의연주가마치한창때의타건처

럼힘있게울려준다든지, 재즈에서배

경에 깔리는 콘트라베이스의 막힘없이

내려가는소리는듣는느낌이다르다. 

배경이 깔끔하게 변화되면서 자주 발

생하는 부작용인 거친 질감이 부드러워

지는 해악은 없다. 오히려 현의 까칠한

표현이더욱살아나는것같다. 슈퍼듀

오의‘Duo Di Basso’(Canyon)의 까실

한느낌이가려운등을 어주듯시원하

다. 현악을연주하는표정의미묘한변화

가더선명해지면서오히려음량이더커

진듯느껴진다. 

이런느낌은청감상재생대역이더넓

어지는 듯한 인상을 주고, 소리의 강약

표현이더욱다이내믹하게표현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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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효과는 소규모 실내악에서 감정적

인표현을더욱진하게만들어주고, 오르

페우스 쳄버 오케스트라가 연주한 브리

튼의‘Simple Symphony’(DG)에서 크

지않은규모의연주임에도의외로스케

일 있는 표현력을 만들어 준다. 필자의

앰프가 더욱 강하게 스피커를 구동시켜

주고, 더욱빠르고민감하게신호에반응

하게한다. 아마독자들께서도타이탄을

사용하게된다면앰프를상위모델로업

그레이드한듯한기분을느낄것이다.

보컬의경우도아주좋은결과를나타

낸다. 몇년전동사의하위모델을사용

하면서느꼈던유일한불만중에하나인

지나치게 유려해지면서 발생하는 거칠

고허스키한느낌의감소는이번에는거

의 느낄 수 없었다. 현악의 경우에서처

럼 오히려 거칠고 허스키함이 세 하게

묘사되는기분으로타제품과는물론하

위모델과도다른상급기로의면모를보

여준다.

표현을하다보니예상되는약점부분

에서의 강점을 중심적으로 기술했지만,

타이탄이 만들어내는 최상의 강점은 역

시깔끔한배경이만드는사운드스테이

지의 매력과 선명하고 다이내믹해진 음

원이다. 몬티 알렉산더의‘Caribbean

Circle’(Chesky)을 들어보니, 퍼커션의

화려함과 깔끔한 포지션이 압도적인 장

점을표현한다. 피아노의투명함, 스피커

사이의저뒤에서울리는드럼과심벌의

브러시워크, 그리고통통튀는퍼커션이

혼탁하게 섞이지 않는 금관악기의 현란

함사이로모두깔끔하게정돈되어울린

다. 재생되는 음악과 재생되는 기기, 모

든것이완벽하게조화되는순간이다. 

최종적인 느낌을 말하자면, 앞서 말했

듯이전원장치를사용하면서소리자체

의변화가생기지는않는다. 대신오디오

가자기의능력을최고의컨디션으로발

휘해 낼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필자가

느낀느낌중에서가장비슷한경험을말

하자면, 자동차를몰때엔진오일을최고

급합성유로처음갈아보았을때느끼던

기분이나 큰마음 먹고 바꾸어본 고가의

타이어의 느낌이랄까. 액셀러레이터를

밟고속도를올리면서도로위를지나갈

때느끼는정숙함과그립감, 반응의빠르

기, 핸들을돌릴때의이전과다른묘한

차이등. 옆에앉은사람은느끼지못하

는, 하지만운전하는사람은짜릿하게다

가오는그런느낌을준다. 그

냥 그 돈으로 차를 업그레이

드하는 게 낫지 않느냐고 말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은

운전자만이아는다른매력이

다. 그런매력을타이탄은가

지고있다. 파워앰프에깨끗

한 연료를 주입하고, 마음껏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충분

한 환경을 제공해 준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최고의성능을우리에게들려준다. 

금전적인 이유도 크지만, 사실 오디오

를 하다 보면 유독 애착이 가는 앰프나

스피커가있다. 자기손으로만들었다면

물론 더하겠지만 기성품이라도 손때가

묻고정이들어, 업그레이드를고려하다

가도너무도충실하게자기역할을해주

는데굳이내치고싶지않을때가많다.

이는아마필자의경우에한정된다고생

각하지는않는다. 아마그럴경우오디오

용 액세서리가 공략 대상이 될 듯하다.

그중에서도전원장치는가장비싼축이

고, 그만큼 효과도 크다. 그리고 타이탄

의경우파워앰프가가지는특유의기본

적인느낌에는손을대지않아좋다. 멀

쩡한 충복을 내치기보다 오히려 이것을

상으로달아주는것이낫지는않을까. 

_신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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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원: 태인기기(02)971-8241
·가격: 396만원
·콘센트수: 2개
·전체파워: 3680W, 4600W(타이탄회로)
·크기(WHD) : 27.5x18.2x27.5cm 
·무게: 12.7kg




